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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약품안전처

보 도 자 료
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 2023. 3. 14.(화)

담당 부서
식품소비안전국 책임자 과  장 김성일 (043-719-2101)

식중독예방과 담당자 연구관 김진숙 (043-719-2103)

가열조리용 굴…꼭 익혀서 섭취하세요!

- 식약처, 굴 섭취 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 강조 -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굴 섭취 후 장염증상 등을 호소

하는 소비자의 신고사례가 증가해 가열조리용으로 판매되는 굴은 

반드시 충분히 가열하고 익혀서 섭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

 ㅇ 이번 겨울철('22.11.~'23.2.) 굴이나 굴무침 등 굴 조리식품 섭취로 

인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*(CISS)에 신고된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

542건으로 지난 겨울철 같은 기간('21.11.~'22.2)에 비해 약 8배 증가**한 

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    *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: 병원, 소방서, 소비자상담센터 등 정보의 수집‧분석‧평가‧
조치를 위해 구축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위해 상황 상시 감시 시스템

   ** ('20.11.~'21.2.) 236건 → ('21.11.~'22.2.) 68건 → ('22.11.~'23.2.) 542건

□ 굴은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해 성인뿐 아니라 성장기 어린이와 

회복기 환자 등에게도 좋은 식품이지만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

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고의 매개가 되는 수산물로 알려져 있습니다.

 ㅇ 특히 봄철 패류 생산 금지구역에서 굴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

섭취할 경우 노로바이러스 뿐 아니라 패류독소* 중독의 위험이 

있으니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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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* 바다에 존재하는 유독성 플랑크톤(Alexandrium tamarense 등)을 패류나 피낭류가 

먹고 독소 축적, 사람이 섭취했을 경우 마비성, 설사성, 기억상실성 중독 증상이 

나타날 수 있음

 ㅇ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가열‧조리해 먹으면 감염을 예방할 수 

있으므로 껍질을 벗겨 판매하는 굴 중 제품 포장에 ‘가열조리용’, 

‘익혀 먹는’ 등의 표시가 있는 제품은 반드시 중심 온도 85℃, 

1분 이상 가열해 익혀서 섭취해야 합니다.

<가열조리용 등으로 판매되는 생굴 제품>

□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~48시간 잠복기를 거친 후 설사, 구토, 

복통, 오한,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3일 이내에 

증상이 호전되나, 환자의 구토물과 배설물 등으로 인해 주변 

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
 ㅇ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▲손씻기 등 조리 시 

위생관리 ▲의심 증상 발생 시 조리 금지 ▲지하수의 오염 예방과 

소독기 설치 등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 ㅇ 식약처는 특히 영유아의 경우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해 영유아 

시설에서는 손씻기, 익혀먹기, 끓여먹기 등 식중독 6대 예방수칙 

실천과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를 당부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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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

적극 홍보하는 등 식중독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<붙임> 1.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법

       2. 각 부서별 담당자, 연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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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1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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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2 각 부서별 담당자, 연락처

담당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
책임자 과  장 김성일 (043-719-2101)

<총괄> 식중독예방과
담당자 연구관 김진숙 (043-719-2103)

<위해정보>
식품의약품안전처

책임자 연구관 정지연 (043-719-1760)
위해정보과

<수산물

안전관리>

식품의약품안전처
책임자 과  장 김  규 (043-719-3203)

농수산물안전정책과
담당자 연구관 신충훈 (043-719-3205)

◇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, 아래 각 부서 담당자에게 
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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